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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안 열심히 했던 ‘카스(카카오스토리의 

줄임말)’를 오랜만에 열어봤다. 게시물의 상

당수가 아이들 사진이다. 살 빠지기 전 통통

했던 큰 아이 모습, 채 아기 티를 벗지 못한 

둘째와 셋째. 게다가, 아이들 사진마다 자식 

키우는 다른 부모들의 열렬한 댓글이 이어

진다. 사진에 달린 댓글까지 읽노라니 입가

에 절로 웃음이 번진다. 이런 게 자식 키우

는 부모의 소소한 행복이고 보람 아니겠나.

한 조사에 따르면,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

하는 엄마들의 97%가 자신의 계정에 자녀

의 사진을 올렸다고 한다. 우리의 상황 역시 

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. 눈에 넣어도 아프

지 않을 내 아이의 사진을 자랑삼아 카톡 

대문에 걸고 SNS에 올리며 오늘도 우리 부

모들은 자식 자랑하느라 바쁘다.

이런 글로벌한 부모들의 행태에 관해 최근 

들어 이런저런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가 높

아지고 있다. 우려의 핵심은 범죄에 악용될 

수 있다는 것이다. 이 와중에 지난 3월 6일

자 뉴시스 <프랑스 부모, 자녀 사진 동의 없

이 SNS 게재 시 징역형 가능> 제하의 기사

는 우리 시대 부모들을 향한 거의 최고 수위

의 경고가 아닐까 싶다. 기사에 따르면, 프랑

스에서는 자녀의 동의 없이 SNS에 사진을 

‘카스’의 추억과 
인격권

올린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으며 자녀들

이 부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

는 것이다. 아이 사진 한 장 올렸다고 벌금이

라니 이게 대체 말이 되나.

프랑스는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는 어떨까? 

인격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

우리 법제 역시 SNS 사진 공유에 썩 호의적

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당장, 초상권 

내지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

가 문제될 수 있다.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

의 본질은 자신의 인격적 사항에 대한 자기

결정권이다. 본인의 동의가 빠진 초상이나 사

생활의 촬영 및 공개라면 설령 그 주체가 부

모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법할 수 있다.

물론, 미성년 자녀들에게 부모는 법정대리

인으로서 재산 관리는 물론이고 법률행위 

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행사할 

수 있다. 자녀의 인격적 사항에 대한 동의 역

시 부모가 하게 된다.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

지나 상대방이 제3자일 때 이야기다. 부모 

자신이 당사자가 되면 일종의 이해상반관계

가 되어 부모의 법정대리권 역시 제한될 수 

있는 것이다(민법 제921조).

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형사처벌도 문제 

될 수 있다.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및 제71

조에 따르면,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

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

유출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것을 위반하면 5

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
이 부과될 수 있다. 문언에 집착한 다소 지나

친 적용이라 느껴질 수 있겠지만, 아쉽게도 

개인정보보호법 내에 부모를 배려한 예외규

정이나 특별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.

“애들아, 아빠가 너희 사진 찍어서 아빠 친

구들 볼 수 있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?” 

내 눈에 아직 너무 작고 어린아이들이지만 

자신의 사진 공유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피

력한다. 사춘기를 맞은 큰 아이는 분명한 거

부의 의사를, 막내는 동의를, 둘째는 묵묵부

답이다. 사실 아이의 의견을 묻는 게 어려운 

일이 아니다. 그냥 귀찮을 뿐이다. 좀 더 솔직

하게 말하자면,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

마음이 강한 것이다. 부모로서 이 정도도 못 

하나 하는 생각,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아이

의 사진 한 장 올리는 것인데 말이다.

부모가 아이의 의견을 묻는 것은 그가 내 

자식이기 전에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

것이다. 이런 부모에게서 아이는 자기 자신

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까지도 배우게 되

지 않을까 싶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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